
김 보살이 가져온 순례 가방엔   

아이들 줄 생필품들 가득했다  

수년 전, 조계사 불교대학 동문회에서 미얀마로 성지순

례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필자는 조계사 불교대학 출신

이 아니었지만, 오랜 세월 함께 봉사해온 김 보살님의 간곡

한 권유로 순례길에 동참할 수 있었다.

출발 당일, 공항에서 마주한 보살님은 온몸으로 짐을 감

싸 안고 계셨다. 가장 큰 가방부터 중형 가방, 기내용 가방, 

배낭, 핸드백까지. 세 개의 커다란 가방은 항공편으로 부치

고, 손에는 배낭과 가방만 들고 비행기에 올랐다. 그 모습이 

어쩐지 단단해 보였다.

미얀마 호텔에 도착했을 때 필자는 김 보살님과 같은 방

을 배정받았다. 방 앞에는 이미 세 개의 가방이 도착해 있

었고, 함께 방으로 옮기는데 무게가 예사롭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이사라도 오신 건가’ 하고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가방이 열리는 순간,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건 

다름 아닌 아이들에게 줄 옷가지, 간식, 사탕, 문구류, 생필

품들이었다. 차곡차곡 정성스레 싸인 그 물건들 하나하나

가, 마치 보살님의 마음 조각 같았다.

“이건 모두 이곳 아이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보살님의 말에 필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보살님은 여든 셋. 그 연세에도 경기도 성남에서 서

울 종로 조계사까지 대중교통을 갈아타며 봉사를 다니셨

고, 경복궁과 창덕궁에서는 문화유산 해설 봉사도 이어가

고 계셨다.

한국전쟁 당시 공군부대에서 통역사로 활약한 공로로 훈

장을 수훈했고, 매달 받는 보훈비 50만 원은 모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시했다. 아르헨티나에서 사업 중인 사위가 

보내주는 용돈마저 아껴 모아 <약사여래경>을 1000권씩 

인쇄해 보시하신다는 이야기는 감동이었다.

순례 마지막 날, 가져온 옷과 생필품, 간식들은 모두 나누

어 주고 여행용 가방마저 전부 보시한 보살님은 손가방 하

나와 텅 빈 배낭만을 들고 문 앞에 섰다. 침대 위에는 깨끗

한 지폐 몇 장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방을 향해 합장을 

한 채 반배를 세 번 올리셨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숙연해졌다. 마치 오래 머문 집을 

떠나는 듯한 작별. 그 방을 향한 인사가 수행자의 진심처럼 

느껴졌다. 신·구·의 삼업이 정화되는 순간을 곁에서 마주

한 나는, 깊은 감동을 품고 조용히 따라 합장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란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

기는 것을 말한다. 

다음 캄보디아 순례에 나설 때, 필자도 남대문 시장에서 

여행가방 가득 생필품을 사 들고 갔다. 현지 사찰에 대중공

양을 올리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보살님, 저도 따라 하고 있어요.”

사는 동안 우리는 때때로 큰 스승을 만난다. 말보다는 삶

으로 가르쳐 주는 분들.

나에겐 김 보살님이 그러셨다. 그날 

이후 나는 내 마음 속 불심(佛心)을 다시 

가다듬고 ‘늘 나누며 행복하리라’ 다짐

한다.

지진 피해 미얀마에 무한한 자비심을 

4년째 이어지는 군부 쿠데타와 오랜 내전

으로 만신창이가 된 미얀마에 3월 28일 7.7 

규모의 큰 지진이 발생했다. 미얀마 군부에 

따르면 4월 10일 현재 3600여명이 숨졌다. 

40도가 훌쩍 넘는 기온과 강우 등 악천후가 

겹치며 시간이 갈수록 사망자 수는 크게 늘

어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늦다는 

점이다. 중국·러시아 등이 구조팀을 파견했

지만, 미국 등 서구의 공백이 크다. 도널드 트

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얀마 지원을 위해 현

지에 파견한 미국 국제개발처 직원들을 4월 

5일 해고했다. 미국의 지원이 사실상 마비된 

것이다.

한국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해 200만달러

(약 29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고 

추가 물품도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불교계도 애도와 함께 긴급 구호에 적

극 나서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국제

협력NGO 더프라미스와 함께 긴급 구호단을 

구성하고 4월 8일 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을 포함한 3명의 구호단을 파견했다. 이

들은 도착 즉시 만달레이 지역에 1만 5000달

러, 인레 지역에 5000달러 상당의 식량을 지

원했다.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과 미얀마에 

지부를 두고 있는 로터스월드와 지구촌공생

회도 지진 피해 긴급 구호‧복구 모금을 진행

하고 있다. 

<사십이장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사

람이 보시하는 것을 보고 그를 도와 함께 기

뻐한다면 그 얻는 복이 매우 크다”면서 “한 

개의 횃불이 있는데 수천 명의 사람이 각기 

불을 붙여 가서 음식을 익혀 먹거나 어둠을 

밝힐지라도 원래의 한 개 횃불은 변함이 없

다. 복덕도 이와 같다”고 하셨다.

12·3 비상계엄사태에 따른 대통령 파면과 

영남 산불 등 국가적 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에

서도 큰 피해를 입은 이웃나라를 돕는 것은 지

구촌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다. 

미얀마 지진 피해 성금 모금에 불자들이 자비

심을 내 조금만 더 정성을 

보태주었으면 하는 바람

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부처님 말씀대로 복덕을 

쌓는 기회이기도 하다.

기자칼럼

전법
일기

임은호 편집국 차장

오온(五蘊)은 모두 공하다. <반야심경〉에서 선언하듯

이 오온개공의 고백으로 도달하는 수행의 지점은 어디

인가? 이는 삼법인의 하나인 제법무아의 교리로 연결

된다. 

오온과 무아론은 인도전통의 오장설과 아트만론에 대

한 반대급부이다. 그 증거는 3세기에 한역된 <수행도지

경〉에서 찾을 수 있다. 

인도의 수행전통을 반영하며 수행의 경지를 현상적

으로 분별하는 설명으로 가득한 <분별상품(分別相品)〉

에는 오온으로 구성된 몸에 대한 견해를 다음처럼 명시

한다. 

몸에 대한 모든 법을 분명히 깨달아 안다면

즉시 그 마음이 돌아가야 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니

마음이 날뛰며 나아가는 바를 방편으로 통제하여 멈추

어야 한다.

(假使曉了身諸法 則知其意所歸趣 方便制止心所趣: 

T15, 191c4-5)

불전은 심법을 중시하며, 색법인 몸은 부정한 것의 토

대로 설명하고 있다. 즉 더럽고 허망한 것으로 설명하는 

방식임에 비하여, <분별상품〉은 몸에 대한 모든 법을 깨

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후 마음의 법으로 이어

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수행이 원만해졌을 때 

이 오온은 어떻게 설명되는가? 마음의 법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새로운 현상이 나타날 수는 없는가? 4세기경 한

역된 <보살영락경〉에는 약간의 암시가 있다. 

여래의 5근(根)은 법신의 계, 정, 혜, 해탈, 해탈지견의 

몸을 성취한다. 이것이 여래의 5분법신(分法身)이다. 여

래의 신묘한 지혜는 법신을 훼손하지 않는다.(如來五根

成就 法身 戒身 定身 慧身 解脫身 解脫知見身 是謂如來 

五分法身 如來神智 不毀法身: T16, 23a13-16)

전통적 오분법신은 깨달음의 자리에 도달한 존재가 

구비한 공덕으로, △계온(戒蘊) △정온(定蘊) △혜온(慧

蘊) △해탈온(解脫蘊) △해탈지견온(解脫知見蘊)을 말

한다. 그런데 <보살영락경〉의 ‘식계품’(識界品)은 계신

(戒身)으로부터 시작하여 해탈지견신(解脫知見身)의 

오분법신으로 설명한 것이다. 즉 ‘지혜와 선정의 5분법

신을 식(識)으로 분별’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계(戒)의 향으로 몸을, 정(定)의 향으로 뜻을, 

혜(慧)의 향으로 혼란함을 거두어들여야 한다. 그리고 해

탈의 지혜(解慧)로 뒤바뀐 소견을 통제하고 해탈지견인 

도지(度知)로 무명을 멈추게 한다.(戒香攝身, 定香攝意, 

慧香攝亂, 解慧攝倒見, 度知攝無明: T16, 19a11-12) 

<보살영락경〉의 이 설명은 <분별상품〉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5세기경 한역된 <대반열반

경〉은 오온으로부터 출발한 신체에 대한 검토를 아라한

과와 연결하여 설명한다. 

아라한의 과위는 곧 무학(無學)의 오분법신인 계정혜

와 해탈과 해탈지견이다. 이 다섯 가지로 인하여 저 언

덕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阿羅漢果者 即是無學 五

分法身 戒定慧解脫解脫知見 因是五分 得到彼岸: T12, 

827b20-22)

오온개공에서 출발한 법신론의 특이한 흐름은 일체의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이라는 불교의 큰 흐름으로 합류한

다. 누구든 세상의 복밭(福田)이 되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신을 갖추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오분법신의 수행

력을 점검하는 테크닉이 다시금 요구되고 있다. 

복밭 되고자 한다면 법신을 갖추라

현밀 스님의 뭉밀이      스타툰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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